
<화학기업과 M & A >

M&A, 화학기업 성장의 기폭제인가?
유럽화학산업위원회( C E F I C )가 최근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94년중 E U와 E F T A를 합한 서유럽

화학산업계의 매출은 전세계 총매출액의 3 2 %에 해당하는 3 5 2 0억E C U로 나타나 세계화학시장을 주

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미국 26%, 일본 18%, 아시아 11%, 중동부 유럽국가 5 %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유럽국가중 독일이 유럽화학시장을

주도했으며 이어 프랑스, 영국, 이태리

순으로 나타났고 이들 4개국은 서유럽

총매출의 6 7 %를 차지했다.

또 화학부문에서 대기업그룹의 형성추

세가현저하게 나타났으며이에따라글

로벌전략의 이행이 어느때 보다 중요한

요소로 부상되게 됐다.

세계 상위 3 0대 화학기업중 서유럽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은 1 8개사로서

이들 기업은 9 4년 중 화학부문 총매출

의 2 8 %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집중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화학산업은 종사기업

3만3 0 0 0개사중 9 8 %가 중소기업으로 구

성된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8 0 ~ 9 4년중 서유럽의 화학제품 교역은

생산부문에 비해 급속한 확대 추세를

보였으나 수요증가율은 여전히 생산증

가율을 밑돌고 있다.

8 0년대초 유럽화학산업계는 원유가 하

락, 세계교역의 회복 및 G D P증가 등에

힘입어 호경기를 누렸으며 최근 수년

1 9 9 3 1 9 9 4 1 9 9 5구 분

Mitsubishi Kagaku
Sumitomo Chemical
Dainippon Ink & Chemical
Mitsui Toatsu
Showa Denko
Asahi Chemical
Asahi Glass
Mitsui Sekka
T o s o h
Mitsubishi Rayon
Takeda Chemical
Kao Corp.
<통합>
Asahi Glass
Asahi Chemical
Kao Corp.
Takeda Chemical
Mitsubishi Corp.
총무역이익
Mitsui & Co.
총무역이익

1 , 1 8 1
9 3 7
4 9 0
4 9 6
4 6 3
4 0 5
3 4 5
3 4 2
3 5 9
2 5 8
1 6 0
1 3 0

1 , 2 2 7
1 , 2 3 2

7 7 1
7 2 0

1 9 , 7 3 9
5 9 7

1 7 , 1 5 6
5 8 5

1 , 0 7 7
9 7 8
4 6 5
4 5 5
4 5 0
3 5 8
3 4 9
3 3 2
3 2 7
2 2 6
1 6 0
1 3 1

1 , 2 4 1
1 , 1 5 1

7 7 4
7 2 8

1 7 , 2 7 6
5 3 2

1 7 , 6 3 7
4 9 2

1 , 3 4 0
N A
4 7 4
4 9 6
N A
N A
N A
3 6 1
3 5 1
N A
1 7 0
1 4 3

N A
N A
7 9 7
7 7 2

1 7 , 4 6 7
5 5 6

1 7 , 0 3 5
5 3 0

주요일본 화학기업의 매출현황
(단위: 10억엔)

생산능력구 분

주) 1)스윙생산능력 : 89,000M/T 중L L D P E
45,000, HDPE 44,000

2 )스윙 생산능력 : LLDPE 110,000, HDPE
1 0 , 0 0 0

위 치

Mitsubishi Kagaku

H D P E

L L D P E

L D P E

P P

T o n e n

H D P E

P P

Nippon Unicar

L L D P E

L D P E

M i z u s h i m a

K a s h i m a1 )

Y o k k a i c h i

M i z u s h i m a

K a s h i m a

K a s h i m a

Y o k k a i c h i

M i z u s h i m a

K a w a s a k i

K a w a s a k i2 )

9 4

1 1 6

1 2 0

1 1 9

6 2

1 9 6

7 7

4 2

8 5

1 9 0

1 2 0

1 8 0

일본의 폴리올레핀M&A 현황
(단위: 1000M/T)

사업부문구 분

주) PP사업부는Mitsui Sekka와U b e의
합작기업인Grand Polymer의일부분

Mitsui Toatsu

Mitsui Sekka

공통부문

PS, PVC, EO/EG, 메탄올, 암모니아,

접착제, 코팅, 제지및섬유용화학제품,

우레탄, 의약, 염료

올레핀, PET, PTA, Aniline,

Hydroquinone, 부직포

PE, PP, 페놀및유도품, 전자용화학약

품, 엔지니어링폴리머

M i t s u i의 M&A 현황



간( 9 1 ~ 9 4년)도 여타 제조부문에 비해서는 비교적 성장세를 향유하고 있다.

유럽 화학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대부분 화학기업들은 상호간 협력

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협력이 9 5년에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러나 유럽 화학산업이 협력이후 목표

로 한 세계 화학시장에서 국제 경쟁력

을 강화하고 공급과잉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

" M & A가 산업합리화에 과연 얼마만

큼 공헌했는가? "라는 질문이 유럽 화학

기업의 의문점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최근 유럽에서 개최된 E C M R A미팅에

서 E n i c h e m은 최근 유럽의 화학산업

은 석유화학 생산기업간의 공조를 통한 공급집중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더불어 유럽을 중심으로한

단일 국제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최대 화학기업인 M i t s u i는 "일본 화학산업이 약해지고 있다." 고 지적, 세계 화학산업계를 놀라

게 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화학시장은 단일국가로는 세계 2번째 규모의 위치를 굳히고 있다. 95년기준 미국의 화

학제품 생산규모가 3 2 5 0억달러에 달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의 생산규모는 2 1 6 0억달러로 뒤를 잇고

있다.

일본 화학산업의 가장 큰 문제는 카르텔형성에 의한 가격정책하에서 많은 중소기업이 경쟁하고 있

는 점으로, 소량 생산 및 소규모 판매에 의존하고 있는 소규모공장 및 소규모기업 등 소규모 경쟁이

치열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은 매주 또는 한달에 두번 9 0톤의 원료를 기차로 수요기업에게 운송하는 것에 반해 일본은 매

일 오전 또는 오후에 팔레트 상태의 5 0 K g백에 약 5톤의 원료를 운송하는 등 운송방식 및 기간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생산기업이 다양한 그레이드의 제품을 생산해 다양한 수요기업의 공장에 이를 공급하지만 결

국 이들은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 비용절감 및 경영통제를 위한 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생산 및 시장붕괴를 타파하기 위한 합리화가 단행되고 있으나 운송 및 분배등도 문제점으로

Borealis-Neste and Statoil
Aspell - Atochem and Union Carbide
Montell - Shell and Montedison
Polimeri Europa - Enichem and Union Carbide
To be confirmed - Resol and OMV

유럽의 폴리올레핀M & A현황

Enichem and Union Carbide
Atochem and Union Carbide
Buna and Dow
Shell and Exxon
DSM and Exxon

P E
P E
석유화학
P E
폴리올레핀

미국과유럽기업간의기술부문M & A현황

Monsanto and Exxon
Dow and Exxon
Dupont and Olin
Dupont and Oxychem
AlliedSignal and Union Carbide
Dow and Dupont

열가소성플래스틱
열가소성플래스틱
C h l o r - a l k a l i
Ethylene glycol(EG)
촉 매
엘라스토머

미국과유럽기업간의특정사업부문M & A현황

매출액기업명기업명 매출액

H o e c h s t

B A S F

B a y e r

Du Pont

D o w

C i b a - G e i g y

Rhone Poulenc

Merck & CO

Elf Group

I C I

M i t s u b i s h i

Asahi Chemical

Akzo Novel

S a n d o z

R o c h e

2 5 , 7 1 4

2 2 , 6 2 5

2 2 , 4 9 4

1 8 , 9 3 2

1 6 , 8 2 7

1 3 , 7 7 1

1 3 , 0 6 9

1 2 , 5 8 6

1 1 , 9 3 4

1 1 , 8 2 6

1 1 , 0 2 1

1 0 , 9 8 3

1 0 , 2 6 1

9 , 7 6 0

9 , 0 6 9

S h e l l

Sumitomo Chem

E x x o n

P f i z e r

M o n s a n t o

S o l v a y

E n i c h e m

Z e n e c a

H u l s

1'Air Liquide

Lilly, Eli

General Electric

Mitsui Toatsu

B O C

H e n k e l

8 , 7 0 5

8 , 0 4 6

8 , 0 2 4

6 , 9 6 2

6 , 9 5 5

6 , 5 8 8

6 , 0 2 4

5 , 7 6 5

5 , 3 9 2

4 , 8 0 8

4 , 8 0 2

4 , 7 4 0

4 , 7 1 2

4 , 4 8 2

4 , 3 8 9

서유럽의 주요화학기업 매출현황( 1 9 9 4 )
(단위 : 100만E C U )



지적되고 있다.

좁은 도로, 높은 운송료, 각종 운송설비 부족, 부두내의 시설부족 등이 화학산업 발전의 저해요인으

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9 4년이후 개혁의 움직임이 싹터 일부 변화가 일고 있는데, 94년1 0월 Mitsubishi Yuka와

Mitsubishi Kasei가 Mitsubishi Kagaku로병합되어 세계적 규모의 일본 최대 화학기업이 되었다. 

또 Asahi Chemical과 Showa Denko는 P S와 P P사업부를 스와프했다. 95년1 0월에는 Mitsui Sekka와

Ube Industries가 P P사업부를 합병해 Grand Polymer라는 합작회사를 설립했으며, Showa Denko와

Nippon Oil Petrochemical이 P E와 P P사업부를 합병해 Japan Polyolefin을 설립했다. 또 P V C기업간의

연계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많은 중소기업의 연계 및 비공식적인 합리화는 일본 화학산업의 구조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합리화는 2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인수 또는 스와프를 통한 연계가 단행되고 있

다. 인수 및 합병방법에는 각기 다른 이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석유화학기업인 Mitsui Sekka와 석유화학유도품을 생산하고 있어 계열화를 이루고

있는 Mitsui Toatsu의 연계로 M i t s u b i s h i기업과의 치열했던 경쟁이 약화되었다.

Mitsui Toatsu는 Chemicals 및 Specialty Chemicals 부문이총매출의 40%, 수익의 5 0 %를 차지하고 있

으며, 계열화를 이루고 있는 Showa Denko와 Danippon Ink & Chemicals도 Chemicals 및 S p e c i a l t y

Chemicals 부문이 매출액 및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Mitsui Toatsu는 2 0 0 0년까지 Chemicals 및 Specialty Chemicals 부문이 전체 매출의 6 0 %를 차지할 수

있도록 비중을 높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화학산업은 인수보다는 합병을 선호하고 있다. 95년4월 Mitsui Toatsu는 Tosoh 및 Denki Kagaku

와 P V C사업부문에서 합작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석유화학산업은 일본내에서 해결되어야 하며, 미국이나 유럽기업과의 연계는 불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기업과의 연계는 활발히 검토·추진되고 있으며 서유럽기업과의 합리화도 인수보다는

합병을 선호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Mitsubishi Kagaku는 자체 계열사간의 합리화를 단행했으나 각기업의 역할분담이 과제로 남아있다.

이러한 우려를 극복하기 위해 공동의 문화를 형성하고 공동 시장개척 등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새로운 합작기업을 형성하고 초기 6개월간은 7억달러의 비용을 절감했으며 아직 더 비용절감요소가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총 1만4 8 0 0명의 직원중 4 %에 해당되는 6 0 0명을 해고해 퇴직비용

및 부분 보충인력 비용을 비교할 때 큰 비용절감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부문의 합리화는 또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생산을 중단한 공장을 폐쇄하기에는 어려움

이 있기 때문이다.

Mitsubishi Kagaku는 생산비용보다는 운송 및 분배등의 비용이 높아 낡은 튜브리액터의 P E공장을

스크랩했으며 향후 폴리올레핀 공장을 더 폐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공장 폐쇄와 더불어 신규공장 건설도 이루어져 Mitsubishi Kagaku는 2 0만톤규모의 오래된

S M공장은 폐쇄하고 3 0만톤규모의 신규공장 가동에 들어갔다.

향후 6개월내 인도네시아에 제2기 P T A공장이 가동될 예정으로 있으며 이 공장은 2 5만톤규모의

P T A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P.T. Bakerie Bros와 합작형태를 취하고 있다. 또 Royal Dutch Shell과 합

작해 싱가폴에 3 0만톤규모의 P O S M공장을 9 7년3월까지 건설할 계획으로 있다.

M i t s u b i s h i도 일본 및 아시아기업과의 인수, 스와프, 합작기업 설립 등을 추진중이며 4억5 0 0 0만달러를

화학사업에 투자했다. 이는 M i t s u b i s h i의 주요 기능이 판매였으나 단순히 사고 파는 것에서 벗어나

기술을 변화시켜 생산기업이 직접 비지니스를 하는 체제로의 변화를 시도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M i t s u b i s h i는 올레핀 및 범용제품에는 투자의 관심이 없으나 다만 아시아시장에서 P S의 업스트림 분

야에는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또 섬유원료 및 P V C부문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M i t s u b i s h i는 기존 공장 및 사업부의 매입을 선호하고 있으며 이미 A r i s t e c h와의 거래가 있었다.

일본내 대부분의 석유화학기업이 디보틀넥킹 및 프로세스 변경으로 인한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

에 반해 Mitsubishi Kagaku의 M i t s u b i s h i는 일본내에서 석유화학부문의 증설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



졌다.

또 보수적인 기업으로 알려진 S u m i t o m o도 인수 등을 추진중으로 합병 및 국제화 전략만이 경쟁력 강

화의 열쇠라고 주장하고 있다. 93년 S u m i t o m o는 본사 및 R&D, 마케팅, 행정비용의합리화로 1 3 0억엔

을 절감한 바 있으며 9 4 ~ 9 6년에는 3 0 0억엔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Shin Daiichi Vinyl은 Sumitomo, Nippon Zeon, Tokuyama, Sun Arrow Chemical의P V C사업 합작

기업으로 최근 공장가동에 들어갔다. 이 합작기업은 총 4 3만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해 일본 P V C기업

중 최대 생산기업으로 급부상했다.

S u m i t o m o는 Phillips Chemical과 P P부문의 합작기업을 설립해 9 6년6월까지 텍사스에 있는 2 2만톤규

모의 P P공장을 3 4만톤규모로 증설할 계획이다. Sumitomo는 싱가폴에 4 5만톤규모의 올레핀 및 유도

품공장을 9 7년까지 건설할 계획으로 있다. 

S u m i t o m o는 현재 일본의 가격체제, 카르텔방식은 사라졌으며 특히 폴리머부문에 대한 가격체계가

붕괴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공급과잉, 엔고에 따른 수출 위축, 수입증가, 미국과의 간헐적인

무역분쟁등이 원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화학 산업의 체질개선이 불가피 해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구매중단에 따른 피해가 부각되었던 9 5년5월 이후 혼란에 대비하는 구조개선

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Asahi Chemical은 지난 3년간 합리화에 총력을 기울여 핵심사업부를 선정하고 불필요한 사업부는

매각하는 형태를 취했다. 

9 4년 P P사업에서 철수하고 Showa Denko와 합작사를 설립했으며 Showa Denko는 Asahi Chemical에

게 P S사업부를 넘겼다.

Asahi Chemical은 탄소섬유사업에서 철수해 실질적으로 7 0억엔을 절감했으며 6만톤규모의 L L D P E

공장을 폐쇄했다.

T o m e n은 옥소알콜 및 세제, 살충제, 섬유·폴리우레탄의 원료에 이르기까지 석유화학부문에서 유도

품까지 계열화가 잘 이루어진 기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T o m e n은 핵심사업부를 선정하고 아시아내에서의 합작기업 설립 및 생산능력 확대에 주력하고 있

다. 현재 T o m e n은 타이·말레이지아·싱가폴 등 아시아지역에 총 3 0여건의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

는 것으로 알려졌다.

T o s o h는 단일 사업부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기업으로 V C M을 생산하는 일본 최대의 기업이다.

T o s o h는 5 0만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9 6년3월가지 3 0만톤을 더 증설하고 디보틀넥킹을 통

해 1 0 0만톤 체제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의 화학산업은 아시아의 일부분으로써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T o s o h는 주장하고 있다. Tosoh는

V C M시장에서는 막강한 생산능력을 갖추어 미국 걸프연안의 생산기업과 비슷한 제조비용이 소요되

는 등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T o s o h는 V C M공장의 가동률을 1 0 0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T o s o h도 P V C부문에서는 합병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아시아에 거대

PVC 생산기업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T o s o h는 Denki Kagaku 및 Mitsui Toatsu와 P V C사업부문에서 합작해 엄청난 비용절감이 이루어졌으

며 인도네시아에도 Mitsui & Co와 합작기업을 설립했다.

T o s o h는 4 0만톤규모의 에틸렌공장을 가동중이며 3 0만톤규모의 P E공장을 매입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에틸렌 공장의 생산능력을 2배규모로 확장하려던 계획은 프로필렌의 공급과잉으로 연기된 것으

로 알려졌다.

T o s o h는 미국 W y o m i n g의 천연소다회 공장의 단계적 철수도 시작했다.

이러한 일본의 합리화작업에 대해 D u p o n t의 아태지역 담당자는 일본이 최근 4년간 합리화를 진행하

고 있으나 거대 인수가 단 한건 있었으며 몇건의 스와프가 고작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인수가 가장 적합한 합리화 방법이나 일본내에서는 이를 실행하기 어려워 과거와 같

은 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우나 일본기업, 일본기술, 일본시장에 관한 관심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

고 있다.



유럽에서는 산업의 능력을 집결할 수 있는 합병·장기 공급계약·장기 상업풀제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독일의 3대기업도 M & A가 활발해 H o e c h s t와 C o u r t a u l d s는 O P P필름사업 부문에서 합작해 총매출 5

위의 Mobil Plastics를 설립했다.

또 경질필름을 생산하고 있는 독일의 K l o c k n e r와 W e r k e가 5 0대5 0비율로 합작해 설립한 Kalle Penta-

p l a s t는 H o e c h s t의 필름사업부와 합작해 생산능력을 확장하고 기술 및 자원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 o e c h s t는 미국의 Fluoropolymer 선두기업인 3 M과 합작해 유럽의 열경화플래스틱 폴리에스터 시장

에서의 위치강화 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oechst의 합병작업은 대부분 폴리머 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H o e c h s t는 B P와 파이프그레이드의 H D P E생산 및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며

Vinnolit Kunstoff와 5 0대5 0비율로 합작해 P V C폴리머리제이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럽이 폴리올레핀부문에서 합병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올바른 구조 및 파트너를 선별

하는 작업은 쉬운 것이 아니어서 그에따른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H o e c h s t는 B A S F와도 폴리올레핀 및 테크놀러지 부문에서 연계를 모색하고 있다. BASF는 유럽에

서 특별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비용절감 문제등의 난점을 해결하는 방식을

찾고 있다. 

최근 B A S F는 GE Plastics와 자동차 외부몸체 처리 기술 및 고기능의 엔지니어링 열경화성 플래스

틱 부문의 기술개발을 위한 폴리머 R & D의 공동협력에 합의했다.

또 독일의 3대기업은 염료부문에서도 합병을 단행해 9 5년1 0월 B A S F와 C i b a가 합작했으며 3개월전

인 7월에는 H o e c h s t와 B a y e r가 합작해 연간 매출액 1 8억D M ( 1 3억달러)규모의 D y s t a r를 설립했다. 

B A S F - C i b a의 매출규모는 D y s t a r보다 커 2 5억D M의 매출이 예상되고 있으나 이 기업은 연구, 개발,

마케팅 등은 합작기업과 별도로 개별기업이 단독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합병의도와는 달리 D y s t a r는 원료가격 인상, 염료가격 폭락, 달러약세 등으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9 6년6월까지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B A S F - C i b a도 9 5년 상반기 C i b a의 섬유용 염료사업부의 매출부진으로 9 5년 매출액이 18% 줄어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 M & A로 인해 반드시 문제가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례도 있다. Hoechst와 C o u r t a u l d s는 9 4

년에 아크릴섬유 부문에서 협력했으며 I C I와 B A S F는 P P부문에서 합리적인 합병이 이루어진 것으

로 평가되고 있다.

폴리올레핀 부문에서의 주요 합병은 Montell(Shell/Himont), Borealis(Statoil/Neste)와B a y e r / H u l s의 엘

라스토머부문의 합작이 있으나 이 합병은 개발 및 성장의 가능성을 제고하지 못한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화학기업들은 합리적인 합병을 추진하기 위한 과정을 거

쳐 올바른 방향을 찾아내기 위한 작업을 꾸준히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 유럽의 화학기업들은 유

럽기업간의 합병외에도 미국기업과의 합병도 빠르게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다. 

현재 이미 유럽과 미국기업간의 합병은 개발부문에서는 5건, 주요 단일사업부 부문에서는 6건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9 5년에 D o w는 동독의 BSL 올레핀/폴리올레핀 컴플렉스 사업에 합류해 P V C공장 증설 협력 및

B u n a와의 S B R고무 사업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Dow가 B S L에 P P공장을 건설할 가능성도 있는 것

으로 알려졌다.

또 유럽-미국간의 R & D부문에서의 협력도 이루어져 9 5년에 D S M과 E x x o n이 메타로센 플라스토머

기술을 공동개발해 D o w의 독점시장에 맞대응하게 되었다.

D S M은 Compact Solution기술을, Exxon은 Exxpol Metallocene Catalyst테크놀러지를개발해 이 기술

을 유럽에서 빠르게 상업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유럽에서의 M & A작업이 2 1세기로 들어가기 위한 관문으로 연결해주는 계단이 될 것인지는 조금더

지켜보아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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